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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

 

지평은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방산업체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

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

습니다.  대법원은 “요트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씨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단

순수뢰죄를 인정할 수 없고, 장남이 회사가 후원금을 받아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

뇌물로 볼 수 없다”고 판시하였습니다. 

 

[관련 기사] 

 리걸타임즈 - [형사] ‘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7억 후원금’ 정옥근 전 해군총장 단순수뢰 무죄 

(2016. 7. 4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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